마1812 Note

◆한 마디

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어긋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. 
전체주의의 사회나, 사회주의의 사회가 전체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, 그들의 제도들이 좋지 않은 제도임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, 
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, 소수를 경시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, 우리가 많이 숙고해야 할 대목입니다,
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, 
그것이 하나임의 올바르심과 공정하심과 정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.
